타이니 데스크 코리아 시청자 여러분들
안녕하세요 TOMORROW X TOGETHER 입니다
저희 이번에
이 질문이 적힌 책을
랜덤으로 펴서
답변을 해보는 그런 시간을 한번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좋습니다
‘Tiny Book’이라고 되어 있는데...
(두꺼운 책에 당황)
그렇게 타이니 하지는 않네요?
생각보다 Big 하네요
‘Big Book’이네요
백과사전 같아요
그러면 질문을 바로 뽑아볼까요?
좋습니다
자 그러면
(호기심 많은 휴닝)
무거워요?
오!
많이 무거워요
(궁금증 해결돼서 행복♥)
아 무거워요?
저는
여기가 뭔가 느낌이 오거든요?
(첫 질문부터 힘차게 시작)
촤악
(범규의 박력에 그저 웃음)
당신만의 플레이리스트 정리 방법이 따로 있나요?
(범규's 플리 정리 팁 공개)
저 이거 확실히 있어요
오 어떻게 하세요?
예전에는
(앨범) 커버 있잖아요
(최소 MBTI ‘J’)
빨주노초파남보'로 다 맞춰놨었고
오~
그다음에는
(확신의 ‘J’)
비 오는 날 들을 셋 리스트
아니면
산책할 때, 기분 좋을 때
아니면 좀 위로받고 싶을 때
이런 구간을 다 정해가지고
다 해놨어요
저도
그런 키워드를 정해서 정리를 했어요
저도 똑같이
비 셋 리스트 있고
(상황 맞춤별 플리 장인)
드라이브 셋 리스트 있고
비행 셋 리스트 이렇게 있었어요
(공감하는 파워 ‘J’)
그렇죠 그렇죠
그렇게 좀 정리를 해놓는 편이었습니다
네 좋습니다
그럼 다음 질문 한번 뽑아볼게요
또 감이 오나요?
(온몸으로 감을 느끼는 중)
(폭발하는 박력)
허얍
팬들에게 가장 자주 듣는 말은 무엇인가요? 
(맞는 말)
잘생겼다?
(쑥스럽지만 사실)
솔직히 이게 맞는 것 같긴 해요
사랑해?
‘사랑해’ 많이 듣죠
(맞는 말22)
너무 멋있어
(맞는 말333)
아 귀여워
(모아들 덕분에 그저 행복)
이런 거 되게 많이 듣습니다
헤헷
저희들의 자존감 지킴이♥
맞아요
(애정으로 무럭무럭 자라는 중)
사랑으로 봐주시는 거죠
맞죠
(말해 뭐해)
그렇죠
그럼 다음 질문
하나 둘 셋
(과감한 손목 스냅)
지금까지 시도해 보지 않은 장르 중에, 새롭게 시도해 보고 싶은 장르의 음악이 있나요?
어 저는
인디 음악을 진짜 해보고 싶었는데
이번 앨범에서
(인디 락 스타일의 수록곡)
<물수제비> 하게 돼서 저는 너무너무 행복했어요
저는
힙합 해보고 싶어요
(멤버들이 사랑하는 장르)
저도x2
연습생 때 이후로 거의 안 해본 것 같아요
그런 춤들을
저도 최근에는 힙합을 너무 하고 싶어요
노래도 노래인데
저는 춤적으로 너무 힙합을 하고 싶어서
연습생 때 말고는 없어요 진짜
그때 잘했다 칭찬받았었는데
(힙합 꿈나무)
맞아요
(언젠간 꼭 힙합을 하는 날이 오길!)
자 다음 질문
(주문 외울 시동 거는 중)
느낌이 온다x2
(진지하게 외워보는 주문)
하압
가장 기억에 남는 본인의 MV가 있다면 무엇인가요?
수빈씨
저는 그래도
저희 데뷔곡
<어느 날 머리에서 뿔이 자랐다> 뮤비가 제일...
(다들 같은 마음)
강렬하긴 했잖아요
여러가지로
좀 강렬했죠
그래서 저는 사실
(아련히 떠오르는 데뷔 시절)
지금 보면 너무 풋풋하고 귀여운 것 같아요
저는 <LO$ER=LO♡ER>
저도 <LO$ER=LO♡ER>
자 그럼 다음 질문
(이제 좀 익숙해진 책의 무게)
흐압
자신의 팬들에게 가장 들려주고 싶은 말은 무엇인가요?
음
모아분들
사랑해♥︎
(.......)
(박수를 절로(?) 부르는 막내의 애교)
와아ㅏㅏㅏㅏㅏ
사실 뭐
저뿐만 아니라 모든 멤버들이 다 그럴 거고
저희가
이 직업에 진심인 이유가
노력하는 이유가
다 여러분들 덕분이고
여러분들을 위해서고
여러분들과 함께 하는 게
즐겁고 더 오래 하고 싶어서
저희도 열심히 노력하고 있는 거니까
오래오래 지켜봐 주시고
같이 진심을 좀 나눴으면 좋겠어요
더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파이팅
멋지네요
(역시 우리 리더♥︎)
멋진 대답이었어요
(다음 질문 준비하는 MC 범규)
훗날 대중들에게 어떤 뮤지션으로 기억에 남고 싶은지 한 줄로 표현해 줄 수 있나요?
저는 양질의 좋은 앨범들을 내는 그룹으로
기억됐으면 좋겠어요
아무튼 저희가
앨범이라는 단위로
이야기들을 풀어나가잖아요
근데 저는 그 안에서
퀄리티가 굉장히
자부할 만하다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저희가 내는 모든 앨범들이
그래서
그런 앨범이 좋은
그룹으로 기억이 됐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드네요
저는
저희가 뭔가 나이가 들었을 때는
그때 이제 어린 친구들이 저희 음악을 들으면서
그때 얘네 쩔었지(?)
할 수 있는
그런 아티스트가 됐으면 좋겠어요
좋아요
(어느덧 마지막 질문)
흐압
당신에게 'Tiny Desk Korea'란?
오 어떤가요?
저는 이 콘텐츠 사실
엄청 기다리고 기대하고 있었어요
저는 실제로
(타이니 데스크 코리아 찐팬 인증)
계속 올라오는 걸 봤거든요
이 채널 만들어지고부터
그래서
‘우리도 저기 나가면 참 좋겠다’
‘우리도 들려드릴 수 있는 곡들이’
‘몇 개 있는데’
그 안에서 되게 라이브스럽게
들려줄 수 있는 것 같아서
너무 좋은 프로그램인 것 같아요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약속♥︎)
다음에 또 불러주세요
타이니 데스크 코리아 영상들을 보면
뭔가 힐링되는 느낌이 들어요
그래서
귀가 편안해지게 만들어주는 친구
우리를 행복하게 만들어주는 친구라고 생각합니다
귀 편한 친구
(아파트 이름이 떠오르는...)
(회심의 드립에 뿌듯)
좋아요
네 오늘 인터뷰 이렇게
너무 재미있는 질문들도 많았던 것 같고
또 오늘 사실 무대 자체도
라이브 세션 분들이랑 이렇게
무대를 하는 게 사실 엄청 신나는 일이잖아요
그럼요
또 음악을 되게 풍요롭게 뭔가
만들어주는 것 중 하나고
그래서
오늘 너무 즐겁게 촬영했던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저희 라이브 영상
많이 많이 찾아봐주세요
고생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앞으로 타이니 데스크 코리아도
그리고 저희 TOMORROW X TOGETHER도
많은 사랑과 관심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TOMORROW X TOGETHER였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
